
 

 

1. 보안동향 
 

딥시크 R1, 경제성과 성능 잡은 대신 보안성 놓쳤나 

 

[미리보기] 

3 줄 요약 

1. 경제성 때문에 화제가 된 딥시크 R1. 

2. 비용 줄이면서 보안성 희생된 듯. 

3. 신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보안성 평가 방법 필요. 

 

 

 

’딥페이크’ 최다 국가라는 오명을 피하는 방법 

 

[미리보기] 

[보안뉴스=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] 인터넷 강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 지금도 따라 다니는 낯 뜨거운 꼬리표가 있다. 작년 

발표 기준으로 딥페이크 성(性) 착취물, 음란물에 무방비 상태인 국가라는 부끄러운 이름표다. 

 

 

 
 

  

https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135836&page=1&kind=1
https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135834&page=1&kind=6


‘이슈는 곧 미끼’, 딥시키도 예외 아냐 

 

[미리보기] 

[보안뉴스 문가용 기자] 딥시크 화제성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발견됐다. 파이선 생태계 최대 리포지터리 PyPI 에 딥시크를 연상케 하는 

이름으로 누군가 악성 패키지 두 개를 업로드한 것. 이 캠페인을 발견한 보안 업체 포지티브테크놀로지스(Positive Technologies)는 

“딥시크를 활용하려는 개발자, 머신러닝 엔지니어 등이 주요 표적인 것으로 보인다”고 밝혔다. 

 

 

 

6500 만$ 암호화폐 훔친 10 대 해커, 美서 기소 

 

[미리보기] 

보안 외신 사이버뉴스에 의하면 미국 사법부가 악명 높은 10 대 해커 한 명을 기소했다고 한다. 2021~2023 년 사이에 6500 만 달러 

암호화폐를 탈중앙화(DeFi)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훔친 자로, 현재는 성인이다. 캐나다 국적을 가졌고, 이름은 안디안 메제도비치(Andean 

Medjedovic). 자동 스마트 계약서에서 활용되는 디파이 프로토콜 두 개의 취약점을 익스플로잇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. 

 

 

 
 

  

https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135819&page=1&kind=1
https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135824&page=1&kind=4


2. 보안권고문 
 

리눅스 커널 보안 업데이트 권고 

[미리보기] 

□ 개요 

 o 리눅스 재단은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 발표 [1] 

 o 영향받는 버전을 사용 중인 사용자는 해결 방안에 따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권고 

 

 

 


